
몸소 뜨락또르도 몰아보시며 

 

2023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동지께서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오랜 시간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일 

관심하신것은 뜨락또르의 성능과 질에 대한 문제였다. 

생산현장을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즐비하게 

늘어서있는 뜨락또르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공장로동계급의 땀과 노력이 진하게 슴배여있기에 더욱 소중하신듯 한동안 

장쾌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공장에서 

생산한 뜨락또르를 한번 운전해보자고 한다고 하시였다. 

2017년에 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뜨락또르를 몰아보시며 그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시였다. 

그런데 또다시 공장에서 생산한 뜨락또르를 운전해보자고 하시니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심혈과 

로고가 마쳐와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얼마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몰아가시는 뜨락또르의 발동소리가 

울려퍼지였다. 

이윽하여 뜨락또르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변속기와 

조향장치가 지난 시기보다 많이 원활해지고 편안해졌다고 치하해주기도 

하시고 제동발디디개의 높이와 가속답판의 위치에 대하여, 운전수좌석에 

설치한 용수의 세기문제에 이르기까지 뜨락또르의 우결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나라의 기계공업발전과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공장일군들은 전세대 천리마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당중앙이 

제시한 투쟁목표를 기어이 실현해나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